
의대생 448명, 실기시험 부정 적발

카톡·텔레그램 비밀방서 문제 유통 금고형 땐 의사 면허 전면 취소도

조선일보  |  2024.12.03 KBS 뉴스  |  2025.04.01

“의대생 400명, 실기시험 문제 

유출해 단톡방 등 유포”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돌려본 

…의대생 448명 검찰 송치”

  … 지역 4~5곳 의대 출신 신규 의사 

400여 명이 지난해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험 직후 복원된 문항을 다수의 

응시생이 공유·확산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유출한 응시생 44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 문제를 

복원해 유출·공유한 …지역 5개 의과대학 

응시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  2025.04.01 조선일보  |  2025.04.02

“의사 시험이 오픈북?…문제 

복원해 돌려본 의사 448명 검거”

“의대생 448명 문제 유출하다 

검찰에 넘겨져”

  경찰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해 응시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대생

들에게는 최대 ‘면허 취소’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학대학 5곳 대표 

24명은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기로 

짜고, 같은 해 8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11월쯤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기시험 문제 비공개!! 문제 복원 절대 금지!!

※ 공익제보 : cheating@kuksiwon.or.kr


